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능소화꽃길에는돌담따라능소화가화려하게피어난다. 이달 말만개에맞춰능소화축제가열려방문객들을맞는다.

갑질 당하는 덩굴식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덩굴식물만을 모아놓은 곳이 덩굴원

이고, 갑질 당하는 을만을 모아놓은 을의

세상이다

이권성씨가 덩굴에 주목해 덩굴원 농업

회사법인을 차리고 덩굴식물원까지 열게

된 것은 덩굴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됐

다. 산행을 하면서만나는덩굴식물들이제

거사업으로 잘리며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됐

고, 덩굴이 이렇게 하찮게 여겨져도 되는

것인가라는물음이뇌리를떠나지않았다.

덩굴은 제주 생태계의 당당한 일원이자

삼나무에 비하면 훨씬 귀중한 식물인데도

주목받기는커녕 나무를 죽인다는 오해로

덩굴제거사업이벌어지기일쑤였다.

하지만 덩굴은 유해식물이 아니라 나무

와 공존해야 할 식물이다. 나무를 죽이는

게 아니라, 단지 빛을 보기 위해 나무를 지

지대삼아올라갈뿐이다.

이권성 채순복 부부가 곶자왈을 낀 너른

선흘리 들판에 덩굴원을 조성한 것은 9년

전인 2015년. 그동안 어렵사리구해온우리

나라덩굴식물들이 100여종을넘어섰다.

덩굴덩굴 카페를 나서 정원으로 향하면

바위에 터를 잡은 바위솔 군락을 만나고,

여기를 지나면 다섯개의 터널 모양으로 덩

굴들이자리잡은덩굴원이나온다.

이권성씨가 갖가지 덩굴을 지지대에 일

일이 감아주며 가꿔온 정성에 힘입어 쑥쑥

자란 덩굴들이 이제는 시원한 터널 그늘을

만들정도가됐다.

덩굴터널에 들어서면 어릴적 동네 아이

들에게 달큼한 열매와 초콜릿같은 꽃향기

를선물했던으름과멀꿀, 새콤달콜한머루

가덩굴마다주렁주렁달려추억의한켠에

잠들었던감각을깨운다.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어 관상용으로

도 가치가 높은 남오미자, 작은 수박처럼

알알이열매가매달려있는노랑하늘타리,

맥주를 만드는 원료로 코에 대면 맥주향이

나는 율초(홉덩굴), 귀한 약용식물인 개다

래까지방문객을반긴다.

제주 바닷가에 자생하는 토종 허브로 달

여 먹으면 해녀들의 두통을 해소해주는 약

이됐던순비기나무가있는순비기터널, 한

창 까맣게 익어가는 열매들이 끝없이 늘어

선블랙베리덩굴군락도만날수있다.

덩굴원의 덩굴터널이 신비로운 비밀의

정원에온듯한느낌을준다면, 뒷편에는가

장화려한 화원이위치해있다.

양반 집에만 심는다고 해서 양반꽃 , 장

마철에 꽃이 피어서 장마꽃 , 구중궁궐 꽃

이라서 금등화로도 불리는 능소화 꽃길

이돌담따라화려한자태를드러낸다.

고고하게 피어난 능소화 꽃길은 마침 장

마철인 지금이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

다. 현재 한창꽃봉오리들을피워내고있으

며, 일주일정도만있으면만개한다.

덩굴원은 덩굴식물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능소화의 만개에 맞춰 7월말 쯤

능소화 축제를 개최해 많은 사람들에게

덩굴의가치와매력을선보일계획이다.

이권성 채순복 부부는 꽃향기와 함께 능

소화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과 다과,

음악 등으로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있다.

덩굴원은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며, 이번

능소화 축제 방문객에게는 간단한 설문 후

바위솔화분도증정한다. 김봉철 기자

허투루 존재하는 것은 없다 …덩굴에서 배우는 조화와 공존의 지혜

제주시조천읍선흘리의한적한길을따라덩굴식물들이곳곳에터널을이루고돌담길따라능소화가한창꽃봉오리를피워내고있는덩굴정

원이나온다. 아담한카페도자리한이곳의이름은 덩굴원이다. 제주에서나고자라 덩굴에미쳐살아온이권성씨와그의아내채순복씨가

운영하고있는덩굴식물원이다. 덩굴이나무를죽이는식물이라는누명을씻고본연의가치를널리알리겠다는것이부부의야심찬목표다.

이권성 채순복 부부의 덩굴원 / 신비로운 덩굴터널, 화려한 능소화 꽃길 / 덩굴의 가치 알리고파

맥주의원료인율초(홉)가 자라는맥주꽃길. 덩굴원은이처럼각각의테마를가진다양한덩굴터널들이있다.

으름 멀꿀 머루 다래 마삭풀남오미자 블랙베리


